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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한국 녹색산업 “공격적”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부문 유리 … 외국기업 인수 효과 긍정적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기업 맥킨지가 한국의 녹색산업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슈테판 헥 맥킨지(McKinsey & Company) 청정기술 부문 대표는 2월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녹색산업의 부문별 경쟁력과 관련해 2차전지 부문에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고 태양광산

업도 후발주자지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중국을 제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슈테판 헥 대표는 “한국은 녹색산업에 늦게 발을 들여놓았지만 정부 조치나 관련기업의 투자 측면에서 가장

공격적인 국가”라면서 “기회는 아직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다양한 산업군에 진출한 대기업이 많아 대규모 투자도 가능하고, 엔지니어링과 제철, 건축, 신소재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이 앞서가고 유럽과 중국이 따라잡으려는 전기자동차(EV)산업에서는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

했지만, 풍력은 조선업과 결합해 경쟁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녹색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수출과 연구개발(R&D) 기술 위주로 경쟁해야지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거나

국내수요로 경쟁하는 것은 안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싱가폴 등에서 싹트는 녹색기업을 인수해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 전파

하는 역할을 맡으면 유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산업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참조하되 초기에는 대학교육과 인재양

성에 집중 투자하고 상용화기술이나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용화의 후발단계에서는 정부개입을 줄여야 민간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세계 각국의 녹색산업 투자는 일본이 가장 먼저 20년 전부터 시작했고 2단계로 유럽의 독일과 덴마크, 스페

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동참했으며, 3단계로 미국과 중국이 5년 전부터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어 한국은

녹색산업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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